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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오월, 숲 속에서 피어난 서울대 시카고 동문들의 뜨거운 우정  
- Busse Woods 야유회 성황리에 개최 

싱그러운 초록이 짙어가는 오월의 마지막 날, 엘크 그로브의 아름다운 Busse Woods (Ned Brown Preserve) 숲 속 Grove #32 아래, 

서울대학교 시카고 동창회의 웃음꽃이 만개했다. 일리노이주 쿡 카운티 북서부에 위치한 약 3,558 에이커에 달하는 Busse Woods 는 

다양한 식물과 동물 서식지를 보호하는 중요한 자연 공간이자, 시카고 지역 주민들에게 인기 있는 휴식처이다. 예년보다 조금 

앞당겨진 5 월 31 일, 쾌청한 하늘 아래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더없이 화창한 날씨는 동문들의 발걸음을 더욱 가볍게 했다. 

"올해는 왠지 모르게 5 월에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정성일 동창회장(공대 86E)의 따뜻한 인사처럼, 109 명의 동문들이 구글 폼을 

통해 야유회 참석을 신청하며 실행 임원들의 준비에 힘을 실어주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넉넉히 준비된 150 개의 도시락은 

동문들의 넉넉한 마음을 엿볼 수 있게 했다. 이른 아침부터 야유회 장소를 찾은 정성일 회장과 이동균 차기 회장(공대 75E)은 주변 

정리에 솔선수범하며 동문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매년 야유회 때마다 훌륭한 음향 시스템을 지원해주는 김호범 동문(상대 69E)은 

어김없이 든든한 삼손 음향시스템 XP-1000 과 발전기를 준비하여 흥겨운 야유회의 밑바탕을 마련했다. 1000W 의 강력한 출력을 

자랑하는 삼손 XP-1000 은 다양한 입력 단자를 지원하여 야외에서도 풍부하고 깨끗한 사운드를 제공하는 휴대용 음향 시스템이다. 

봉윤식 총무(사회대 96E)는 작년과는 다른 장소에 혹시나 당황할 동문들을 위해 Busse Woods 곳곳에 세심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배려를 잊지 않았다. 입구에서는 이태호 재무(공대 87E)가 밝은 미소로 동창회비와 기부금을 접수하며 동문들을 맞이했다. 

김훈태 부회장(사회대 84E)의 재치 있는 사회로 시작된 야유회는 한의일 동문(공대 62E)의 우렁찬 선창에 맞춰 다 함께 교가를 

제창하며 모교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확인하는 감격스러운 순간을 맞이했다. 오랜만에 만난 동문들은 삼삼오오 짝을 지어 담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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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며 그간의 회포를 풀었고, 정성껏 준비된 도시락으로 맛있는 점심 식사를 함께 했다. 식사를 마친 후,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찍은 

단체 사진 속에 함께 흘러온 세월의 흔적과 변함없는 우정을 담았다. 오후의 여흥 시간은 황찬주 동문(인문대 84E)의 열정적인 

주도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설운도의 “다함께 차차차”를 배웠다. 우선 가사를 연습하고 율동을 배웠다. 황 동문의 섹시한 동작 요구에 

모든 동문이 흔쾌히 따랐다. 서울대 동문은 춤과 노래에 서툴다는 황 동문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흥겨운 리듬에 몸을 맡겼다. 

기억력을 자랑하는 동문들 덕분에 황 동문이 야심차게 준비한 홈페이지 가사를 굳이 볼 필요는 없는 셈이 되어 즐거움이 더했다. 

영원한 댄서 이영우 동문(문리대 66E), 혜성같이 나타나 화려한 율동을 선보인 지옥희 동문(간호대 69E)과 연경자 동문(약대 65E)을 

비롯한 여러 동문들이 즉석에서 율동팀을 결성하여 “다함께 차차차”의 흥을 더욱 고조시켰다. 

원웨이 티켓의 감미로운 선율로 여흥의 아쉬운 마무리를 하려는 찰나, 김훈태 부회장이 야심차게 준비한 빙고 게임이 시작되었다. 

지난번 야유회 때 와이프의 따끔한 훈계를 들었다는 너스레와 함께 고급스런 상품을 자랑한 김 부회장은 넌센스 퀴즈로 분위기를 

더욱 유쾌하게 만들었고, 이어진 빙고 게임은 동문들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했다.  이영섭(수의 56E), 이애자(약대 57E), 

허서룡(의대 60E), 박정일(의대 61E), 윤덕상(치대 62E), 김영용(간호 66E), 이소희(간호 68E), 김학수(공대 70E), 김명기(자연대 

74E), 이건홍 (공대 75E), 류민정 (화학 98E), 강동조 (법 01E), 김정은 (음대 04 E) 동문들이 야유회에 참석하거나 동창회비로 함께 

하였다. 젊은 동문들은 적극적으로 진행과 정리를 도우며 훈훈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실행 임원들의 헌신적인 준비와 배우자들의 

따뜻한 협조 덕분에 서울대 시카고 동창회 야유회는 웃음과 정이 넘치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마무리되었다. 

(▲▼ 사진: 홍청일 약대 57E, 소진문 동문 치대 58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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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임원회/이사회/총회 행사 산하기관 및 동아리 행사 

1 월 24일(금) 12:00 ~ 인수인계  (Bank Account Transfer 포함) • 골든클럽(안창혁) 

• 관악클럽(김수현) 

• 음악동우회(이영우) 

• 수영 (김동엽) 

• 스와재 (황찬주) 
• 낚시 (김동엽) 

• 산행 (봉윤식) 

• 북클럽 (박종희) 

● 시카고 동창회 홈페이지 

    
● 신규 및 주소 변경 등록 

 

2월 28 일(금) 위임장(Proxy) 송부     - 이사 위임장 및 회비    

3월 29일(토) 13:00 ~ 1차 이사회, @ Chandler’s (Schaumburg Golf) 

5 월 31일(토) 11:30 ~ 야유회 - Busse Woods #32 (예약 완료) 

6 월 08일(일) 17:00 ~ 실행임원회의 (골프 행사준비)  

14일(토) 12:00 ~ 춘계 골프대회 ( Hilldale GC ) (예약완료) 

20-22일: 미주 총동창회 평의원 회의 - St Paul Hotel, Minnesota  

7 월 11일(금) 장학생 선발 공시 

8 월 30일(토) 장학생 접수 마감  

14일(일) 17:00 ~ 실행임원회의 (골프 행사준비) 

9 월 06일(토) 12:00 추계 골프대회( Hilldale GC )  

21일(일) 장학생 선발위원 모임 및 선발완료  

28일(일) 17:00 ~ 실행임원회의  (2차 이사회준비) 

10 월 12(일) 16:00 ~ 가을음악회/2차 이사회  - 한인 문화원 비스코 홀 (예약완료) 

11 월 30일(일) ~ 실행임원회의 (총회 준비) 

12 월 7 일(일) 15:00 ~ 총회, 장학금 수여식, 송년파티  -  At Chandler’s (예약완료)  

서울대학교 시카고 지역 동창회 2025 년 이사회비 납부 (58 명) 

강영국(수), 구경회(의), 김동희(공), 병윤(문 ), 김사직(상), 김승주(간), 김영호(의), 김용성(상), 김용주(공), 김용환(공), 김윤태(의), 김윤하(공),  

김재환(사), 김정주(문), 김학수(문), 김현희(간), 김호범(상), 김훈태(사회), 노영일(의), 박계영(의), 박동수(문), 박숙(의), 박연희(보), 박영준(문), 

박장열(공), 백준철(공), 서상헌(의), 소진문(치), 신석균(문), 신순천(원), 안창혁(사), 연경자(약), 왕진한(공), 유기정(간), 윤봉수(간), 이건정(공), 

이동균(공), 이종일(의), 이준수(공), 이태호(공), 장윤일(공), 전현일(농), 정성일(공), 정승규(공), 조규승(문), 조대현(공), 조중행(의), 지우영(공), 

최길용(문), 최희수(문), 한경진(상), 한의일(공), 한재은(의), 홍청일(약), 홍하웅(자), 홍혜례(사), 황치룡(문), 황찬주(인문)  

서울대학교 시카고 지역 동창회 2025 년 동창회비 납부 (80 명) 

강영국(수), 구경회(의), 김동희(공), 김병윤(문), 김사직(상), 김승주(간), 김연화(음), 김영용(간), 김영원(사), 김영호(의), 김옥자(간), 김용성(상), 

김용주(공), 김용환(공), 김윤태(의), 김윤하(공), 김재환(사), 김정은(음), 김정수(문), 김정주(문), 김학수(문), 김현희(간), 김호범(상), 김훈태(사회), 

노영일(의), 박계영(의), 박동수(문), 박명기(농), 박  숙(의), 박연희(보), 박영준(문), 박장열(공), 박정일(의), 박종희(의), 백준철(공), 서상헌(의), 

소진문(치), 신석균(문), 신순천(원), 안창혁(사), 연경자(약), 왕진한(공), 원인숙(간), 유기정(간), 윤덕상(치), 윤봉수(간), 이건정(공), 이건홍(공), 

이동균(공), 이영섭(수), 이영우(문), 이애자(약), 이소정(음), 이소희(간), 이종일(의), 이준수(공), 이태호(공), 장기남(문), 장윤일(공), 전현일(농), 

정성일(공), 정승규(공), 정해일(상), 제환수(사), 조규승(문), 조대현(공), 조중행(의), 지우영(공), 지옥희(간), 최길용(문), 최희수(문), 한경진(상), 

한의일(공), 한재은(의), 허서룡(의), 홍청일(약), 홍하웅(자), 홍혜례(사), 황치룡(문), 황찬주(인문)  

서울대학교 시카고 지역 동창회 2025 년 일반경비 및 장학금 지원 

장학금 지원    : 구경회($1,000), 김윤태($300), 유기천 재단($1,000), 

   일반경비 지원 : 김연화($450), 김윤하($200), 김정수($200), 김정은($150), 박정일($100), 안창혁($1,000), 윤덕상($200), 윤봉수($200), 장윤일 ($2,000),  

                       정승규($500), 제환수($50), 조규승($2,000), 지우영($1,000), 허서룡($50), 한경진($1,000),  
                           

부고: 2025 년 1 월 6 일 정연학 동문님(공 63E), 1 월 21 일 최의필 동문님(의 53E), 4 월 21 일 이계형 동문님(공 52 졸업),  

                  5 월 15 일 김 건 동문님 (문 63E)    


